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7. 26.(일)

<보도내용>

□ 7.26.(일) 매일경제는 “‘유명무실’ 기금평가, 내년부터 확 바뀐다” 제하의 
기사에서, 

 ㅇ “기획예산처가 내년부터 ‘기금평가제도’ 손질”에 나선다며, “설립 목적이 
명확한 기금은 존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
유력하고, 통폐합‧폐지 권고를 받은 기금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환류 
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
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

 ㅇ 다만, 구체적인 개선 방향 및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
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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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
확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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